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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지식재산으로 열어가는 디지털 강국’홍보만화 발간

- 「먼나라 이웃나라」의 저자 이원복 교수의 그림으로

지식재산의 과거·현재·미래 이야기를 담아 -

□ 특허청(청장 김용래)은 우리 사회가 본격적인 지식재산 시대에 

진입함에 따라, 국민들이 지식재산을 쉽게 이해하고 지식재산 정책을

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홍보만화를 제작하여 발간한다.

* 만화 제목 : 「지식재산으로 열어가는 디지털 강국」

ㅇ 만화는「먼나라 이웃나라」로 유명한 덕성여대 이원복 교수와 

발명교실 고등학생들, 특허청 정책 담당자들이 협업하여 국민들

에게 특허와 상표, 디자인,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을 재미있게 전달

하도록 기획되었다.

□ 주요내용은 특허제도의 역사, 지식재산 시대의 경쟁과 분쟁, 이를 극복

하기 위한 노력, 다가오는 디지털 시대의 비전 등을 소개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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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홍보만화 목차 >

· 1장 : 발명과 특허제도의 유래

· 2장 : 지식재산의 시대가 왔다!

· 3장 : 지식재산 정책의 현주소는?

· 4장 :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자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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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특히, 일제 강점기 한국인 최초의 특허 ‘말총모자’ 이야기, ‘펭수’와 

‘덮죽’ 등 상표권 다툼, MP3 특허와 스마트폰 특허소송 사건,

해외에서 한국 기업들의 상표침해와 영업비밀 분쟁 등 흥미로운 

사례를 제시하여 “지식재산”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이미 

우리 현실에 가까이 다가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.

□ 김용래 특허청장은 발간사를 통해,

ㅇ “지식재산이 우리 사회의 관심과 이슈의 중심에 서 있지만, 아직 어렵게

느껴지는 현실을 감안하여 쉽고 즐겁게 다가갈 수 있도록 친숙한

만화로 제작하였다”고 하면서, “이번 만화가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들의

인식을 높이고, 디지털 강국으로 가는 디딤돌이 되길 희망한다”고 

밝혔다.

□ 만화는 특허청 누리집(www.kipo.go.kr)과 국제지식재산연수원 

누리집(iipti.kipo.go.kr) 등에서 누구나 내려받아 볼 수 있으며,

ㅇ 전국 발명교육센터와 지역지식재산센터, 산학협력단 등에 책자로도

배포할 계획이다.

※ 붙임 ‘지식재산으로 열어가는 디지털 강국’홍보만화 표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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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1 ‘지식재산으로 열어가는 디지털 강국’홍보만화 표지


